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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 일자리  
-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 금융산업 내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취약한 계층은 성별로는 여자, 연령별로는 15~29세의 청년층임.
-  기술혁신,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금융산업에서 발생한 충격이 가장 빠르게 일자리로 전이되는 것이 청년층 
신규 채용 노동시장임.
-  2008년 대비 2014년 금융산업의 4년제 대졸 신규 취업자 수는 36.3%, 전문대졸은 70.2% 감소함. 
-  2008∼2014년간 대부분의 전공에서는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4년제 대학에서는 경제학(+6.6%)이, 
전문대는 정보·통신(+104.2%)이 증가하였음.
｜ 금융산업은 청년층이 선망하는 일자리이자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강한 
분야로 예상됨.
    금융산업에서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하는 핀테크(fintech)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지급 결제 서비스, 금융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데이터 분석, 리스크 관리나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금융 소프트웨어, 펀드매니저 역할을 대신
하는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대표적인 핀테크 기술임.
     -  최근 시티은행에서 국내 영업점의 80% 이상을 축소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
산업에서는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자리를 구축(驅逐)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산업의 일자리 충격을 전망하고 청년층 금융산업 일자리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의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2015년 상반기 원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08년 및 2014년 두 해의 1차년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Frey & Osborne(2013)1)이 추정한 직업별 
컴퓨터 대체 확률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함.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 금융산업 취업자의 컴퓨터 대체 확률 위험도 분석에 활용함.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 금융산업의 청년층 신규 채용 동향 분석에 활용함. 분석 대상은 
금융산업의 정규직 대졸 취업자이면서 조사 당시 29세 이하인 청년층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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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의 내용은 “오호영 외 (2016). 
『직업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 전
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일부 
내용을 요약 ·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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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ey, C. B. & Osborne,M. 
A.  (2013).  The Future 
o 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School Working 




검색일: 2016년 4월 12일.
     -  금융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핀테크와 같은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은 
기존 재직자에 대한 고용 조정보다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  전체 금융산업 일자리에 대한 분석에서 포착할 수 없는 변화가 신규 채용 동향 분석을 통해 파악될 수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간노동의 대체 정의
    직업별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확률은 0∼1의 값을 가짐.
     -  0은 컴퓨터로 대체가 불가능하여 인간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업, 1은 인간의 노동이 컴퓨터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직업임을 의미함.
     -  직업별 컴퓨터 대체 확률을 기준으로 ‘0 이상 0.3 미만’은 저위험 직업군, ‘0.3 이상 0.7 미만’은 중위험 직업군, 
‘0.7 이상 1.0 이하’는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됨.
    현재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분석함.
 
02 제4차 산업혁명의 금융산업 일자리에 대한 충격
｜ 2015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중 78.9%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함. 
    금융산업 취업자는 총 75만 8천 명이며, 금융산업의 고위험군 종사자 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 
기준으로 3위에 해당됨.2)
     -  금융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은 재보험업 
100%,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88.4%, 보험업 86.0%, 기타 금융업 78.7%의 순으로 높음.
    금융산업에서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은 79.9%(2008년) → 78.9%(2015년)로 1%p 소폭 하락함.
     -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은 투자기관 43.1%(2008년) → 23.6%(2015년), 금융지원 서비스업 
47.6%(2008년) → 38.2%(2015년)로 각각 19.5%p, 9.4%p씩 크게 낮아짐.
     -  2008~2015년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수의 연평균증감률을 살펴보면, 투자기관이 –10.9%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금융지원서비스업(–6.0%)임. 이는 금융산업 내에서 핀테크 등에 따른 고용 조정이 
이미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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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업 보험업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재보험업 금융산업 전체
｜ 금융산업 내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취약한 계층은 성별로는 여자, 연령별로는 
15~29세의 청년층임.
    성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여자(90.8%)가 남자(6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여자의 직종 구성이 전문성이 낮은 사무직 중심이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연령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5∼29세 청년층이 가장 취약하고, 50세 이상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  고위험 직업군 종사 비율은 15∼29세 청년층이 84.0%, 30∼49세는 79.6%, 50세 이상은 74.0%임.
 
  
03 금융산업 대졸 신규 채용 분석
｜ 2008년 대비 2014년 금융산업의 4년제 대졸 신규 취업자는 36.3%, 전문대졸은 70.2% 
감소함.
    분석 기간 중 금융산업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4년제 대졸 신규 채용은 14,644명(2008년) → 
9,335명(2014년), 전문대졸은 6,935명(2008년) → 2,068명(2014년)으로 각각 5,309명, 4,867명이 감소함.
     -  분석 기간 중에는 핀테크 등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업계의 강도 높은 





[그림 2] 성별 및 연령별 금융산업 취업자 컴퓨터 대체 확률 위험도







































    전공 중분류 기준으로 금융산업 신규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졸자 중 경영학 전공자가 2,06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제학 1,169명, 금융·회계·세무학 519명, 법학 451명 순임.
     -  전문대졸의 경우 경영·경제가 374명, 정보·통신이 245명, 행정 229명 순으로 많음.
    2008∼2014년간 전공별 신규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공에서 채용이 감소하고 있음.
     -  4년제 대학에서는 경제학이 6.6%, 전문대는 정보·통신이 104.2% 증가함.
    핀테크 확산에 따른 금융산업의 일자리 변화 전망3)은 다음과 같음.
     -  일자리가 축소될 직무는 고객 대면, 단순 사무, 데이터 수작업 분석, 심사역, 상담, 영업,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  일자리가 유지될 직무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 업무, 빅데이터 분석 업무, 제휴서비스 영업, 신사업 기획, 손해 
사정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  일자리가 확대되거나 새로이 등장할 직무로는 주로 데이터 분석 직무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상품 기획,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개발/운영 등의 IT 직무, 그리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으로 구성됨.
 
 04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기획/개발/운영 전략의 혁신이 필요함.
    금융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해야 함.
     -  금융인력 양성 시 전통적인 금융기법, 이론교육에 더하여 IT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최소한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에 대한 개념 및 실제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급변하는 IT 기술을 이해하고 금융업에 접목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신규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향후 직무 역할이 축소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재교육·재훈련시켜 직무배치전환, 
타 산업으로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오 호 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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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각주 I
3)  고용노동부의 「한국직업사전」 
상의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구분 학과 전공 중분류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증감
채용자 수 증감률
4년제
경영학 3,138 3,064 2,063 -1,075 -34.3
경제학 1,097 1,217 1,169 72 6.6
금융 · 회계 · 세무학 889 632 519 -370 -41.6
법학 527 723 451 -76 -14.4
영미어 · 문학 539 597 402 -137 -25.4
무역 · 유통학 687 715 379 -308 -44.8
전산학 · 컴퓨터공학 384 367 378 -6 -1.6
행정학 597 587 368 -229 -38.4
통계학 411 347 253 -158 -38.4
중국어 · 문학 517 312 186 -331 -64.0
기타 5,858 5,414 3,167 -2,691 -45.9
계 14,644 13,975 9,335 -5,309 -36.3
전문대
경영 · 경제 1,426 867 374 -1,052 -73.8
정보 · 통신 120 243 245 125 104.2
행정 387 357 229 -158 -40.8
금융 · 회계 · 세무 394 325 226 -168 -42.6
가족 · 사회 · 복지 1,207 880 211 -996 -82.5
관광 318 405 152 -166 -52.2
농수산 232 237 141 -91 -39.2
유아교육 265 48 47 -218 -82.3
기타 2,586 1,423 443 -2,143 -82.9
계 6,935 4,785 2,068 -4,867 -70.2
<표 1> 금융산업 정규직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
